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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관련 심리적 특성을 자기조절학습 수준과 자아개념

의 구조를 통해 탐색해 보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자기조절학습과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다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변인이다. 실업

계, 인문계 고등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그들의 자기조절학습을 살펴보았다. 예

상했던 바와 같이 실업계는 인문계보다 자기조절의 수준이 낮았는데, 자기조절학습의 세 

차원 중 인지조절을 가장 어려워하였으며, 변인별로 볼 때는, 학업시간의 관리에서 인문

계와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들의 자아개념은 학문 자아개념만 제외하면 인문계 

학생과 통계적 차이가 없었지만 자아개념의 차원 간 내적 구조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

가 존재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일반 자아개념을 지각하는데 학문 자아개념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던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정의 자아개념이 학문 자아개념이나 중요

타인 자아개념에 비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학문 자아개념에 대한 자기조

절학습 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도 인문계 고등학생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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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 성취 수준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가

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강승호

외,1999; 신현균, 200; 오윤자, 2003; 이종은 외,2001). 이들 연구는 학업 문

제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학업성취수준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상태, 자아존중감, 대인

관계 측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 연

구의 대부분은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생

들의 학업 관련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축적된 연구 결과

가 많지 않다. 그동안 이루어진 실업계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진로나 직업, 비행행동, 우울, 문

제행동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들의 학습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이나 행

동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최근에 발표된 실업

계 관련 연구를 보면 진로 (박성미, 2004; 윤미경, 2002, 윤석곤, 2005; 윤

운성 외, 2004, 정태원, 1998), 직업 가치관 (마상진 외, 2004), 음주, 흡연 

등의 문제 행동 (김상주 외, 2000; 임경미 외, 2002, 정유미 외, 1998; 최낙

관 외, 2004),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 (류청렬, 1999; 정수자, 1999), 스트

레스 (정선자 외, 1998)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업과 관련하여 자기조절학습이 새로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노국

향,1999; 소경희, 1998; 박승호,1995).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교육

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졸업한 이후에도 평생학습을 스스로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학교 현장의 열린 교육도 이러

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하

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평생학습의 시대를 맞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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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생

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며 교육 목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데 아직까지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조절학습 연구는 없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특징으로 학교 공부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정수자, 1999).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자체로서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교육의 목적

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안 밖의 다양한 경험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영

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아개념은 이후의 학습 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 발

달에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Simon & Simon, 197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조절학습과 자아개념은 학업성취를 예

언하는 변인으로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중요성은 단순히 

학업성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기조절학습과 자아개념은 우리의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정의적 특성이며 학교생활적응도, 심리적 

안녕, 태도 등과도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점은 

자기조절학습과 자아개념이 다면적 구조로 이루어진 특성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

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한다. 즉, 인문계와 실업계 집단 간에 존재하는 

차이뿐 아니라 학교 계열에 따라 각 차원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와 구조

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셈이다. 다면적 구조 속에 내재

하는 차원 간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학습과 관련하여 복잡다단하게 얽

혀있는 심리적 특성과 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과는 다른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고, 또한 학

업 성취 경험이 다른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학업관련 심리적 특성을 자기

조절학습의 수준과 자아개념의 구조를 통해 파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낮은 학습 능력을 고려한다면 자기조절학습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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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개념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낮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본 연

구의 관심은 인문계와 실업계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자기조절학습과 자

아개념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 나아가 이들이 보여주는 각각의 

특성에 있어서의 구조와 수준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업계 고등학

생의 학업관련 심리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작업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

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동시에 구인과 구인 간의 

관계 분석에 집중하였던 연구의 접근에서 벗어나, 구인 내 분석을 시도함

으로써 자기조절학습과 자아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

적 기반이 될 것이다.

Ⅱ.  이 론적 배경

1 .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심리적 구인이다. 1980

년대에 심리학 분야에서 자기통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교육학 분야

에서도 학습에 있어서 자기조절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

가 집중되었다. 스스로가 부과하는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시작

하고 조절하며 유지해나가는 목적지향적 활동이다. 자기조절학습 연구자

들은 효과적인 학습이 외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조절하므로써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의 개념을 살펴보면, Pintrich(1995)는 학습자가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행동적이고, 목적지향적이며 자신의 행동, 동기, 인지를 스스

로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Zimmerman(1989)에 따르면, 자기조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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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는 자신의 학습 과정에 인지적이고, 동기적이고, 행동적으로 능동적으

로 참여한다. 따라서 자기조절 학습자는 자신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독특한 과정, 절차를 사용하게 된다. 반면 Simons(1993)은 자기조절

학습을 스스로 학습을 준비하고 학습에 필요한 단계를 선택하고 학습을 

조절하고, 피이드백과 판단을 제공하도록 높은 집중과 동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는 과제수행이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교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주장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구자들은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조금씩 의견을 달리

하지만 자기조절의 노력이 인지, 동기, 행동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

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그러

나 이와 같은 구성요소로서는 자기조절학습의 통합적이고 다차원적 특성

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Zimmerman(1994, 1998)은 지금까지 연구된 

자기조절학습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몇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

념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Zimmerman의 자기조절학습 구조

차원 과제 조건 자기조절 과정

동기 참여하는 것을 선택 목표설정, 자아효능감, 내재적 가치, 귀인

방법 방법 선택 과제전략, 심상, 자기교수

행동 수행 결과 선택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

시간 시간 범위 선택 시간계획 및 관리

물리적 환경 물리적 상황 선택 환경적 구조화

사회적 환경 동료,모델, 교사 선택 선택적 도움 추구

문병상(2000)은 이를 바탕으로 학업적 자기조절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

는데, Zimmerman의 6개 차원, 즉, 동기적 자기조절, 방법의 자기조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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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자기조절, 시간의 자기조절, 물리적 환경의 자기조절, 사회적 환경 

차원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미경(2002)은 자기조절학습의 구

조를 동기, 상위인지, 학습전략이라는 세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동기 차

원에는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 시험 불안 변인을, 상위인지 차원에는 

계획, 조절, 점검 변인을, 학습전략 차원에는 인지전략과 자원관리전략 변

인을 포함하였다. 

박승호(2004)는 자기조절학습의 구조로 초인지(metacognition), 의지적 

통제, 초동기(metamotivation)의 세 차원을 설정하면서 그동안의 연구가 

초인지에만 집중하여 동기적 과정을 통제하는 자기조절적 노력은 무시되

어 왔음을 비판하였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동기를 통제하고 실행적 기술

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초인지 차원에 계획, 점검, 조절 변인을, 의

지적 통제 차원에서는 행동통제에 대한 kuhl의 이론적 틀에 따라 상황의 

시작, 상황의 지속, 외부 혼란 요인과 함께 상황 다루기, 자기 내부에서 

목표와 상황의 경쟁에서의 행동통제 등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권성연과 

강명희(2003)은 자기조절학습을 전사고, 수행, 평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전사고는 8개 변인, 수행단계에 3개 변인, 평가단계에 1개 변인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명희(2002)는 보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인 

Pintrich와 DeGroot(1990)의 학습 동기화 전략 검사(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Zimmerman과 Matinez-Pons(1986)

의 자기조절학습 면접표 (Self-Regulated Learning Interviews Schedule: 

SRLIS), Weinstein 등(1985)의 학습전략 질문지 (The Learning and Strategies 

Study Inventory: LASSI)를 토대로 다차원적 구조의 자기조절학습 모형

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다면적 구조의 가정은 LISREL의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타당화되었는데, 양명희가 제안한 자기

조절학습의 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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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양명희, 2000)

이상의 여러 연구들은 자기조절학습이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구인임을 보여주는 노력들이다. 구조적인 접근은 자기조절학습 구

성 변인들이 함께 작용하는 전체적인 모습이나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승호(2003)는 자기조절학습의 차원을 기반으로 하여 유사

한 모습을 보이는 학습자 집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군집 분석을 시도하

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학습자가 자기조절을 하기는 하지만, 학습

자들은 자기조절의 모습과 유형에 있어서 몇 개의 공통된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조절학습이 다면적 구인이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의 수준

과 양상이 어느 정도 어떻게 상이한지에 대한 경험적 검토와 확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2 .  자아개념의 구조

자아개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가상적 구인이다. 교

육적 상황에서 자아개념은 그 자체로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면서 학업성취

를 매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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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한 정보는 그 개인을 이해하고 돕는데 

유용한 지식이며, 인간 발달의 핵심이 된다. 자아개념은 사회 속에 존재하

는 실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

기에는 능력, 특성, 가치관, 역할, 흥미,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자신의 판

단이 모두 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아개념을 정의적 특성 중 중심

적이며 정신의 원동력이다(송인섭, 1998). 

자아개념 이론을 보면 일반 자아개념을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다면적 위계구조를 가지는 구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관

점을 대표하는 초기 모형이 Shavelson의 것이다(Shavelson et al., 1976). 

Shavelson은 단일 차원으로 자아개념을 이해하려는 관점을 비판하고 자

아개념을 다면적이고 위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다. 모형의 

가장 상위에 일반적 자아개념이 있고 이는 두개의 구성요소로 나뉘어 지

는데 하나가 학문적 자아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비학문적 자아개념이다. 

비학문적 자아개념은 다시 사회, 정서, 신체 자아개념으로 나뉘어 진다. 

Marsh(1987)도 위계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하위 자아개념의 분류에 있

어 Shavelson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Marsh의 일반적 자아개념은 다시 

하위로 비학업적 자아개념, 언어 자아개념, 수리 자아개념으로 나뉘어 진다. 

송인섭(1998)은 3차원적 위계적인 모형이 자아개념의 내적 구조를 설명

하는 타당한 모형임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3차원 정점에 일반 자아개념

이 있고 2차원 자아개념에는 학문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의 자

아개념으로 분화된다. 다시 학문 자아개념은 학급 자아개념, 성취자아개

념, 학습자아개념으로, 중요타인 자아개념은 사회자아개념과 가족자아개념

으로, 정의자아개념은 정서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으로 분화된 일곱 개의 

1차원 요인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인섭의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Shavelson이나 Marsh의 모형은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화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와 학습 환경이 다

른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한 자아개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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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송인섭의 모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모형은 대단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경험적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본다.

일반 자아개념

학문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의 자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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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아개념의 위계 구조 (송인섭, 2004)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개념의 예언변량의 차이에 대한 연구(김순

혜, 송숙희, 1996)에서 중학생들의 일반 자아개념은 학문적 자아개념보다

는 정의 자아개념이 더 큰 예언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정수자(1999)는 

Marsh의 SDQ II를 기초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을 살펴보았는

데 외모 자아 개념의 예언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았다. 그러므로 자아

개념의 차이를 탐색할 때 위계를 이루는 차원들에 있어서도 차이를 반영

하여야 할 것이다. 자아개념이 위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아가 일반적 자아개념 이상의 많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인의 

역할 상황 속에서 다양한 자아에 대한 지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Harter(1982)에 따르면 전반적인 자기평가와 특정 영역에서의 자기 지각

은 개인이 그 영역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즉, 

개인이 좀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영역의 평가가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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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평가보다 전반적인 자기 평가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 

하위 영역 자아 개념의 일반 자아개념에 대한 설명력의 크기가 각 개인

에 있어서 그 영역에 대한 비중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구조의 차이를 예견해볼 수 있다. 따라서 실

업계 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의 각 차원이 이루는 내적 구조와 크기를 탐

색할 필요가 있다.  

I I I .  연 구방 법

1 .  연 구 대 상

전라도와 충청도에 소재한 인문계 4개 고등학교, 실업계 4개 고등학교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2005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

다. 8개 학교에서 추출된 12개 학급, 32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무응답 

문항이 5개 이상 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하였거나, 동일한 척도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291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실

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각 계열에 따라 분화되어 있는데, 기계공업 고등학

교, 정보 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표 2> 연구대상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계 열
인문계고 148 50.9

실업계고 143 49.1

학 년

1학년 70 24.1

2학년 131 45.0

3학년 90 30.9

성 별
남 182 62.5

여 109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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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측 정  도 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은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구안된 개념이다. 자기조절학습이 다면

적 구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그것의 구성 요인에 대한 탐구

를 시도해왔다. 학습동기화 전략 검사(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aire; MSLQ)를 개발한 Pintrich와 DeGroot(1990)는 인지전략의 

사용, 메타인지전략의 사용, 노력관리와 통제를 하위 차원으로 구성하였

고, 자기조절학습면접표(Self-Regulated Learning Interview Schedule: 

SRLIS)를 개발한 Zimmerman과 Matinez-Pons(1986, 1988)은 개인적, 행

동적, 환경적 요소의 14가지 변인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들을 번안

하여 측정하거나 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도구를 사용한 이유는 

MSLQ와 SRLIS에서 다루는 자기조절학습 변인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이를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개념화하여 측정과 분석에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84개 문항 중 

각 차원과 변인별을 대표하는 문항을 64개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검사

의 신뢰도가 .96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총8

개 변인을 사용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인지전략

을 시연, 정교화, 조직화로, 메타인지전략을 계획, 점검, 조절로 세분화하

여 분석하였다. 각 차원과 변인의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3>과 같다. 자

기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단계 평정척을 따

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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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의 하위영역, 문항수, 신뢰도 

차원 변인 문항수 신뢰도

인지조절 .91

인지전략의 활용 8 .77

메타인지전략의 활용 8 80

동기조절 .92

숙달목적지향성 8 .85

자아효능감 8 .86

성취가치 8 .79

행동조절 .90

행동통제 8 .54

시간관리 8 .86

도움구하기 8 .84

전체 64 .96

2) 자아개념

위계적이고 다면적인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송인섭(2004)의 자아개

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15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단계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검사 신뢰도는 .97이었다. 본 

연구에서 송인섭의 자아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이 도구가 우리나라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검증하여 모형화하였을 뿐 아니라 대규모의 피험자를 대상

으로 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쳐서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

되 었 기 때 문 이 다 . 자아개념의 영 역 에  따 른  문 항 수와  신 뢰 도 는  다 음 과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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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아개념의 하위변인의 영역 및 문항수

 

영    역 문 항 수 신뢰도

            일반자아개념 14 .81

학문 자아개념 .91

학급자아개념 13 .82

성취자아개념 13 .86

능력자아개념 13 .80

타인 자아개념 .86

사회자아개념 13 .82

가족자아개념 13 .84

정의 자아개념 .85

정서자아개념 12 .67

신체자아개념 13 .88

교과목 자아개념 .96

국어자아개념 8 .92

영어자아개념 8 .93

수학자아개념 8 .95

사회자아개념 8 .94

과학자아개념 8 .92

예체능자아개념 8 .94

총문항수 152 .97

I V.  연 구 결 과

1 .  자기조절학습

1) 집단간 수준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차이를 차원, 변인 수준에

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와 같다. 남녀, 학년별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남녀와 학년을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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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 실업계와 인문계의 자기조절학습 평균 차이

차원 변인
실업계 인문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지조절 2.66 (0.74) 3.23 (0.67) 6.67**

인지전략의 활용 2.69 (0.76) 3.21 (0.68) 5.86**

메타인지전략의 활용 2.64 (0.81) 3.16 (0.76) 6.78**

동기조절 2.78 (0.76) 3.27 (0.68) 5.49**

숙달목적지향성 2.72 (0.83) 3.16 (0.73) 4.66**

자아효능감 2.61 (0.75) 3.18 (0.73) 6.53**

성취가치 3.04 (1.01) 3.41 (0.83) 3.45**

행동조절 2.73 (0.59) 3.21 (0.58) 6.82**

행동통제 2.94 (0.47) 3.17 (0.51) 4.06**

학업시간의 관리 2.44 (0.74) 3.14 (0.81) 7.68**

도움구하기 2.85 (0.86) 3.33 (0.72) 5.08**

자기조절학습 총점 2.73 (0.67) 3.23 (0.60) 6.41**

<표 5>를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3개 차원과 8개 변인 모두에

서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동기조절보다는 인지조절과 행동조절에서 그 크기가 더 컸으며, 

변인별로 볼 때 메타인지전략의 활용, 자아효능감, 학업시간의 관리에서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인문계 고

등학생에 비해  자신의 인지과정을 인식하면서 효과적인 인지전략을 선택

하고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학업에 필요한 자신의 인지적 능력

을 다소 낮게 판단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학업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지조절 차원에 해당하는 두 변인, 인지전략 활용과 메타인지전략의 

활용을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활용하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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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지조절은 학습

자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 내용을 인지하고 처리하느냐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표 6> 인지전략과 메타인지 전략의 하위 변인에서의 차이 

실업계 일반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지전략

시연 3.25 0.88 3.49 0.89 2.30*

정교화 2.67 0.91 3.27 0.89 5.65**

조직화 2.35 0.91 3.00 0.90 6.03**

메타인지

전략

계획 2.48 1.03 3.17 0.95 5.95**

조절 2.88 0.95 3.36 0.78 4.61**

점검 2.48 0.90 3.18 0.86 6.69**

하위 변인별로 살펴볼 때도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점수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집단간의 차이는 여섯 개의 인지 전략 중 시연 전

략에서 차이가 가장 작았다. 시연은 단기 기억 속에 정보가 사라지지 않

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암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시연 전략을 자주 사용

하며 이 전략에 대한 지식과 활용의 정도가 다른 전략에 비해 많음을 의

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인지를 처리하고 조

절하는데 있어 다소 수동적이며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심층적인 전략에 해당하는 정교화, 조직화 전략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메타인지 전략

의 활용의 하위 변인인 계획, 조절, 점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2) 집단내 프로파일 차이

앞서 자기조절학습에 있어 실업계와 인문계의 고등학생이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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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체 평균의 차이로만 집단의 특성

을 나타내는 것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업계 학생들

의 자기조절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기조절의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에 대한 부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자기조절학

습  세 차원별로 이들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3]과 같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학습에 있어서 자기 조절하는 모습이 동기조절>행동

조절>인지조절의 순으로 낮아지는 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동기조절>인

지조절>행동조절의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 모

두 동기 조절 차원의 점수가 가장 높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인문계 고등학

생들이 세 차원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상

대적으로 인지조절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3 .2 3

2 .6 6

3 .2 6

2 .7 9

3 .2 1

2 .7 4

1 .5 0

1 .7 0

1 .9 0

2 .1 0

2 .3 0

2 .5 0

2 .7 0

2 .9 0

3 .1 0

3 .3 0

3 .5 0

인 문계 실업계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

 [그림 3] 자기조절학습 세 차원의 집단별 차이

[그람 3]이 차원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다면 [그림 4]은 변

인 수준의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보면, 자기조절을 

하는 수준이 낮기는 하나 그 변인들이 이루고 있는 프로파일의 모습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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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계 고등학생과 유사하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생의 시간

관리 변인에서의 급격한 기울기 변화이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자

신의 학업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인지 메타
숙달 효능

성취

행동 시간

도움

인지
메타

숙달
효능

성취
행동

시간

도움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인지 메타 숙달 효능 성취 행동 시간 도움

일반계

실업계

  

[그림 4] 학교계열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변인 프로파일

 

2 .  자아개념의 구조

1) 자아개념의 수준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아개념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 자아개념, 정의자아개념, 

중요타인자아개념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문 자아개

념과 교과목 자아개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개념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학문 자아개

념이라 볼 수 있다. 학문 자아개념에서도 특히 능력 자아개념에서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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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여 2차원 학문 자아개념에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계 고

등학생들은 학문 자아개념을 제외한다면 일반 자아개념이라든지 타인 자

아개념, 정의 자아개념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7>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평균

차원 변인
실업계 인문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자아 2.67 (0.42) 2.72 (0.43) 1.01

학문자아 2.38 (0.35) 2.49 (0.42)  2.49*

학급 2.72 (0.45) 2.78 (0.48) 1.08

성취 2.01 (0.45) 2.12 (0.57) 1.77

능력 2.40 (0.41) 2.57 (0.48)   3.29**

타인자아 3.05 (0.43) 3.12 (0.44) 1.41

사회 3.01 (0.43) 3.02 (0.47) 0.17

가족 3.10 (0.61) 3.23 (0.59) 1.91

정의자아 2.47 (0.45) 2.55 (0.41) 1.64

정서 2.62 (0.41) 2.68 (0.45) 1.27

신체 2.34 (0.64) 2.44 (0.53) 1.43

교과목자아 2.47 (0.51) 2.67 (0.66)   2.61**

2) 일반 자아개념에 대한 2차원 자아개념의 상대적 영향력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 구조가 인문계 고등학생과 어떻게 다른

지 살펴보기 위해 상위 자아개념에 대한 하위 자아개념들의 상대적 크기

를 살펴보았다. 먼저 3차원의 일반 자아개념에 대한, 2차원 자아개념들 

즉, 학문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의 자아개념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독립변인

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단계 선택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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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R R2 B β t

실업계
정의자아 .66 .44 .50 .53   7.69***

타인자아 .70 .49 .26 .27   3.83***

인문계

학문자아 .61 .36 .59 .43   5.54***

정의자아 .64 .41 .44 .20  2.60**

타인자아 .66 .43 .22 .16 2.10*

<표 8> 일반적 자아개념에 대한 학문, 중요타인, 정의 자아개념의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하위 자아개념의 상대적 기여도에 있어 실

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을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일반적 자아개념에 가

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의 자아개념으로서, 전체 변량의 44%

를 설명하고 있다. 중요타인 자아개념이 추가되면 정의 자아개념으로 설명

할 때보다 약 5%의 설명력이 증가되며, 학문 자아개념은 회귀식에 들어가

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회귀식이 산출되었다. 

학문, 중요타인, 정의 자아개념이 모두 일반 자아개념을 예언하는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문 자아개념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것만으

로 전체 변량의 36%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의 자아개념이 추가되면 

5%의 설명력이 증가하고, 타인 자아개념의 포함될 경우 2%가 증가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일반 자

아개념에 대한 하위 자아개념의 종류와 순서, 설명 변량의 크기가 달랐다. 

요컨대, 일반적 자아개념의 지각과 형성에 있어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학문

적인 측면보다 정의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문적 측면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

에게 정의 자아개념이 일반 자아개념의 변량을 설명해주는 정도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에 대해 지각할 때 정서와 신

체 자아개념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에게 있어 학문적 

자아개념은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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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반적 자아개념에 대한 1차원 자아개념의 중다회귀분석

변인 R R2 B β t

실업계

정서자아 0.58 0.33 .36 .35 5.14***

사회자아 0.68 0.46 .17 .17 2.57**

신체자아 0.71 0.50 .20 .30 4.46***

능력자아 0.72 0.52 .19 .18 2.80**

인문계

학급자아 0.59 0.35 .27 .30 3.65***

정서자아 0.64 0.41 .19 .19 2.54**

성취자아 0.67 0.45 .19 .25 3.52***

사회자아 0.68 0.46 .14 .16 2.01*

다음은 3차원의 일반 자아개념에 대한 1차원 자아개념들의 회귀분석 결

과이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일반 자아개념을 지각하는데 있어 정서 자

아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다. 회귀식에 사회 자아개념이 추가

되면 정서 자아개념으로 설명할 때보다 약 13%의 설명력이 증가된다. 신

체 자아개념이 회귀식에 포함된 경우, 표준화된 β값이 .30으로서, 정서의 

.36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능력 자아개념이 추가

될 경우, 설명 변량은 2%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있어 

일반 자아개념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정서>신체>능력>사회 순으로 중

요하게 작용한다. 반면 인문계 고등학생은 일반 자아개념의 지각에 있어 

학급>성취>정서>사회 순으로 중요하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일반적 자아

개념의 지각과 평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1차원 자아개념이 정서(β

=.35)와 신체(β=.30) 자아개념이라면,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급(β=.30)과 성

취(β=.25) 자아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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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 론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관련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인문계에 비해 

그 양과 축적된  결과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학업관련 심리적 특성을 자기조절

학습과 자아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

구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의 수준과 자아개념의 구조를 인문

계 고등학생과 비교해봄으로써 자기조절학습의  양상이 어떠한지 그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자아개념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영역

인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인문계 4개 고등학교와 실업계 4개 고등학

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학

습에 있어 자기조절 정도가 일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

기조절학습의 세 차원 중 동기조절 차원이 가장 높은 것은 인문계와 공통

적이었으나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세 차원에서 비슷한 평균을 보인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인지조절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여주

었다. 인지조절의 전략 중 시연 전략에 있어 실업계와 인문계간 차이가 

가장 작았던 점은 그들이 단순한 전략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높은 반면, 

보다 심층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효과적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지과정을 

조절하는 다양한 전략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일반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정서, 신체

와 같은 정의 자아개념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학문 자아개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자아개념의 위계 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하위 

영역의 상대적 크기는 개인에게 있어서 그 영역에 대한 비중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스스로를 지각하고 판단하는 기

준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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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

생들은 학습에 있어 자기조절적 노력이 부족하였는데, 특히 인지조절적 

노력의 정도가 그러하였다. 인지전략의 하위 변인 중 시연에 있어서 차이

가 가장 작았던 점은 이들이 단순한 전략에 의존하는 반면, 심층적인 전

략에 대한 지식과 활용의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실업

계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습전략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습내

용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방법 뿐 아니라 자신의 인지 과정을 조절하고 통

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풍부한 학습 전략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필

요가 있다. 

학업시간 관리의 낮은 점수는 이러한 자기조절적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더해준다. 효과적인 학습자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업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특정 전략을 활용할 줄 안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연습과 훈련도 필요하다. 자기조절 능력은 

이에 대한 의식적 노력과 이를 요구하는 여러 상황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강화되어 나갈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훈련은 학습을 하는데 있어

서 언제, 어떻게 자기조절 전략을 사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

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여러 연구들(문

병상, 2000; 정미경, 2002; Cross & Paris, 1988; Paris et al., 1984; 

Graham & Harris, 1989; McKeachie et al., 1985)은 자기조절학습이 교육

과 훈련에 의해 촉진될 수 있고, 결국 학업성취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영역

의 자아개념 수준은 낮았으나, 그 외에 정의나 중요 타인에 대한 자아개

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고

등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학업이 큰 비

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

생들에게는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구별되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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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학업 이외의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또 긍정적인 자

아상을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부족한 특

성을 찾고, 개선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학습에 있어 자기조절을 하는 

수준과 모습, 그들의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북과 충남 지역의 학생만을 표집하여 이 결과가 우리나라 전

체 실업계 학생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

는 좀 더 다양한 표집을 통하여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자기조절학습이나 자아개념

을 향상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이라든지, 수

업 설계,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실업계 고

등학생들의 학력 저조는 동기 부족뿐 아니라 자기조절적 전략의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들의 낮은 학습능력과 동기를 보충할 수 있

는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실업계 교육이 고민하여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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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 e l f - R e g u l a t e d  L e a r n i n g  a n d  S e l f - C o n c e p t  

o f  Vo c a t i o n a l  H i g h  S c h o o l  S t u d e n t s

2)Yang, Myong-He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self-concept. Self-regulated learning and 

self-concept are multi-dimensional psychological construct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academic achievem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91 students of vocational and general high school. As expected, 

vocational school students had lower level of self-regulation, compared to 

those in general high schools. They are lowest on cognitive regulation 

whil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on behavioral regulation. The big 

difference was found in the variable of time-management. There was no 

statistically difference in the self-concept except for the academic 

self-concept.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makes the largest contribution to 

general self-concept for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while affective 

self-concept had biggest influence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ey Wor ds : sel f -regul at ed l earni ng,  sel f - concept ,  hi erar chi cal  str uctu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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